
28 February 18, 2019   Vol. 1251 생활·문화

LA-인천 항공기 좌석난 해소될까 … ‘에어프레미아’ 2021년 취항 예정
현재 ACL 승인 위해 청와대 청원 진행 중 … “미주 동포 동참 필요” 

2021년부터 LA-인천 구간 취항을 계획하고 있는 

항공사가 있어 주목된다. 여행 성수기마다 벌어지는 

이 구간 좌석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남가

주 한인들의 관심이 뜨겁다.

한국의 신생 항공사인‘에어프레미아(Air Premia, 대

표 김종철)’는 인천공항을 기반으로2021년 LA와 샌

호세 취항을 목표로 한국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

업자면허(ACL)를 신청했다. 이는 국토교통부가 2015

년 12월‘에어서울’의 면허 허가 이후 3년 만에 신규 

항공운송사업 면허 심사를 재개하기로 한데 따른 것

이다.‘에어서울’이후‘플라이 강원’과‘에어로케이’

등이 항공사 면허를 신청했으나 당국은 그간‘과당경

쟁 우려’를 이유로 줄곧 반려했다.

‘에어프레미아’와 함께 ACL을 신청한 업체로는‘플

라이 강원’,‘에어로케이’,‘에어필립’,‘가디언스’등 

모두 5개이다. 항공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1∼2개 항공

사가 면허를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

‘에어프레미아’는 국토교통부로부터 ACL을 취득

하면 운항 첫해인 2020년에는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

이, 일본, 홍콩 노선을 우선 취항하고 2021년 3월에는 

LA - 인천, 7월에는 샌호세 -인천 노선에 주 6회 정

기 운항한다는 계획이다. 이외에 캐나다 벤쿠버와 유

럽의 베를린 혹은 뮌헨, 호주의 케언즈 등 장거리 노선

을 중점 취항 대상으로 삼고 있다.

이를 위해 2002년부터 3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미

주지역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강신철‘에어 프레미

아’미주지역총괄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지난 4일 

샌호세공항의 마크 키엘 마케팅 이사와 취항 협의를 

한데 이어 7일에는 LAX측과 LA 취항을 위한 협의

를 진행했다. 또 지난달 31일 글로벌 항공기 리스사

(ALC)들과 2020년부터 총 5대의 보잉 787-9 항공

기를 도입하는 계약도 체결했다. 5년 안에 총 10대를 

도입해 정비·스케줄 편성 등에 유리한 단일 항공기 

운영 체제를 갖춘다는 게 에어프레미아의 계획이다.

보잉 787-9는 항속거리가 최대 1만4,140km에 달

하는 중형항공기로 에어프레미아가 취항 예정인 

LA-인천 구간은 물론 미 동부까지 비행이 가능하

다. 보잉 787-9는 출시 5년 만에 아메리칸항공, JAL, 

KLM 등 주요 항공사들이 현재 400대 이상을 운항

하고 있는 인기 기종이다. 한국

에서 787-9를 도입한 항공사는 

대한항공이 유일하다. 현재까지 

9대가 도입됐고 보스턴, 토론토, 

취리히, 마드리드 노선에 투입되

고 있다.

보잉 787-9의 가장 큰 장점은 

기존 항공기에 비해 기내 환경

을 크게 개선했다는 점이다. 통

상 8,000피트 수준인 기내압력을 

6,000피트 수준으로 맞췄고 상

부에 설치된 가습장치로 기내습

도를 기존 여객기 보다 50% 높게 

유지해 보다 쾌적하게 여행할 수 

있다. 아치형 천장으로 실내 높이

가 높아져 답답함이 덜하며 수납

공간도 넓어졌다. 창문 크기는 기존 항공기 보다 1.5

배 이상 크고, 승객이 창문 투명도를 직접 조절할 수 

있는 기능이 있어 더욱 안락하게 여행할 수 있다.

‘에어프레미아’는 항공기 좌석을 프리미엄 이코노

미석(PE)과 이코노미석 두 클래스만 운영한다는 방

침이다. PE는 좌석간 간격을 42인치, 이코노미석은 

35인치로 유지한다. 일반적으로 대형 항공사의 이코

노미석 좌석간 거리가 31~34인치인 점을 감안한다

면 승객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비행을 기대할 수 

있다. 가격도 이코노미석은 대형 항공사 대비 80% 수

준, PE는 이코노미석 가격의 150% 수준으로 책정할 

예정이어서 지금보다 적은 부담으로 한국 왕래가 가

능해진다.

하지만‘에어프레미아’가 LA-인천, LA-샌호세 취

항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. 

먼저 국토교통부로부터 ACL를 승인 받는 것이다. 

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‘에어프레미아’외에도 4개 

업체가 신규 ACL을 신청했다. 이 가운데‘플라이 강

원’은 양양공항을 기반으로,‘에어로케이’는 청주공

항을 기반으로 면허를 신청했다.‘플라이 강원’은 강

원도로부터,‘에어로케이’는 충청북도로부터 전폭

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‘에어프레미아’로서는 긴장

을 늦출 수 없다.‘에어필립’은 광주·무안공항을 기

반으로 저가항공(LCC) 시장 참여를 도모하고 있지

만 엄일석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

되면서 면허 심사에서 탈락할 가

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.‘가디안

스’는 청주공항 기반의 화물항공

사로 면허 신청했다.

‘에어프레미아’가 ACL을 승인 

받는다고 해도 미주 취항을 위해

서는 남은 과제가 또 있다. 바로 미

국 당국의 취항 승인을 받는 것이

다. 과거 괌·사이판 취항을 추진

했던 트랜스코스모스(2008년), 

괌, 밴쿠버, 로스앤젤레스 취항을 

추진했던 맥스젯(2008년), 하와

이 취항을 준비했던 해남항공·

레인보우에어시스템(2009년), 괌 

취항을 추진했던 제주항공(2009

년), 하와이 취항을 추진했던 옴니에어와 비젼항공

(2011년) 등 이미 정규 노선을 다수 보유한 항공사부

터 전세기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까지 미국 땅

에 착륙해보지도 못한 항공사들은 손으로 꼽을 수도 

없을 만큼 많다.

경위야 어떻든지‘에어프레미아’가 미주 노선에 취

항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국 당

국으로부터 ALC 승인을 받는 것이다. 이를 위해 현

재 청와대 청원사이트에서는‘에어프레미아’의 ALC 

승인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. 여행 성수기마다 고질적

으로 반복되는 LA-인천 간 비행기 좌석난과 더 적은 

비용으로 한국을 왕래해야 하는 미주 지역 한인들의 

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.

강신철 본부장은“3월 초에는 미주 한인들에게 좋

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”이라며“미주 지역에 거

주하는 많은 한인들이 청원에 동참해 줄 것”을 당부

했다.

▣‘에어프레미아’의 ALC 승인 청와대 청원 사이트 

주소: 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519172?navi-

gation=petitions 

▲ '에어프레미아' 강신철 미주지역총괄 본부장


